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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쿠팡 고객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쿠팡의 친환경 배송 장바구니인 로켓 프레시
백이 쓸모를 다하면, 과연 어떤 물건으로 재탄생하는지 함께 보실래요?

로켓 프레시백의 ‘마지막 배송 여행’
저는 쿠팡 로켓 프레시백입니다. 모두가 잠든 매일 새벽, 신선 식품을 싣고 산 넘고 바다 건너 배송 여행을 하지요. 오늘은 어떤 고
객을 만날까?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저의 마지막 배송이거든요. 영원히 계속 배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우리에
겐 수명이 있답니다. 바코드로 남은 기간을 알 수 있죠. 약 100여 번의 로켓배송 여행 후, 저희는 프레시백 임무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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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이 담긴 로켓 프레시백이 권역별 이동을 위해 송장 체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매일 아침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고객님을 보면 저도 기뻐요.

그동안 1인 가족,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고객들의 밥상을 책임져왔는데, 아쉽네요. 오늘 배송을 끝으로 앞으로도 저 이렇게 의미 있
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배송 임무를 마친 후, 프레시백 전용센터로 이동해 최종 점검

인천3캠프 프레시백 세척 존. 작업자들이 프레시백을 세척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쿠팡 로켓 프레시백은 평균
약 100회 배송에 사용되며, 매회 세척과 살균을 거친다.

오늘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다시 쿠팡 배송 캠프로 돌아왔어요. 프레시백 친구들이 엄청 많지요? 다들 왜 여기에 모여 있냐고요?
여긴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프레시백들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단장하는 곳이랍니다.

저처럼 임무를 다했거나 상처가 난 프레시백들은 여기서 다시 용인에 있는 프레시백 전용센터로 이동합니다.



쿠팡 용인 프레시백2센터에서 검수자들이 프레시백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각 배송 캠프에서 1차로 분류된 프레시백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2차 검수를 거친다. 수선이 필요한 프레시백은 수선 업체로 보내고, 쓸모를 다한 프레시백은 폐기

판정 후 재활용 업체로 보낸다.
여긴 프레시백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여기에서 태어나 배송 여행을 시작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이곳에 방문해 수선을 받거
나, 수명을 다하면 여기서 생을 마무리하거든요.



용인 프레시백2센터에서 최종 폐기 판정을 받은 프레시백은 경기도 화성의 전문 재활용센터로 간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곧 다른 프레시백들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또 다른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대변신을 앞둔 로켓 프레시백

폐프레시백이 경기도 화성의 재활용 전문 회사 공장 앞에 대기 중이다.



프레시백을 고열로 녹여서 덩어리째 건조한 모습. 이후 별도의 물리적 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다.

재활용 가능한 최적의 크기와 형태를 찾기 위한 물리적 재활용 공정별 시료 사진. 로켓 프레시백은 재활용 전문 업체의
특수한 공정을 거쳐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며, 100% 재활용된다.

짜잔~ 이렇게 수출용 팔레트로 변신했어요. 저는 이제 해외로 배송될 물건들을 싣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된
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로켓 프레시백이었던 우리들의 변신, 기적 같지 않나요?



로켓 프레시백이 마침내 수출용 팔레트로 재탄생 했다.

로켓 프레시백을 원료로 재활용해 만든 수출용 팔레트.
쿠팡의 패키징 혁신을 통해 로켓 프레시백이 수출용 팔레트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세대까지 생각하는 커머스 혁신을 위
해 쿠팡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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